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뚝뚝 끊어지고 갈라진 빗자루 모발. 솔직히 예견된 결

과다. 모발이 상하는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흔한 

공통점 중 하나는 두세 가지의 문제 행위를 동시에 행하

는 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. 고열도 문제다. 꼭 스타

일링 기기가 아니더라도 매일 정수리를 강타하는 강한 

직사광선은 자연 탈색과 탈모, 모발 손상의 대표적인 원

인이다. 손상 모발의 케어는 의외로 쉽다. 시중에는 이미 

너무나도 다양하고 세분화된 고퀄리티의 전용 제품이 

나와 있다. 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꼼꼼하게 골라 데일

리 케어에 공들인다면 문제 해결! 다만 이미 갈라진 머

리카락 끝을 다시 붙여주는 신비의‘딱풀’같은 건 존재

하지 않으니,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싹둑 잘라내는 

과감함이 필요하다.

‘COSMOPOLITAN’(cosmopolitan.co.kr)이 바람 잘 

날 없는 헤어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했다.

■ 고민1: 염색 컬러가 너무 쉽게 빠져요!

전 세계 여성의 60%

가 주기적으로 염색을 

한다. 튀기 위해, 스타

일 변신을 위해, 혹은 

새치를 감추기 위해! 

저마다 다른 이유로 

머리색을 바꾸지만 원

하는 건 같다. 반짝반

짝 빛나는 이 아름다

운 컬러를 되도록 오래 즐기는 것. 물론 쉽지는 않다.

 

 CHECK 1-염색 후 얼룩진 헤어

염색한 지 고작 2~3일 지났을 뿐인데 얼룩덜룩 엉망

이 됐다? 매일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도 컬러는 금세 사

라질 수 있다. 색소는 손상된 모발이 더 잘 빠지는데, 샴

푸가 모발 섬유의 지질층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. 염색

모&탈색모 전용 보색 샴푸를 쓰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

능하다.

 CHECK 2-헤어 케어의 골든타임

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 없다. 헤어 케어에도 소

위 골든타임이 있는데, 일반적으로 시술 전 일주일 그리

고 시술 후 3일째다. 펌이나 염색과 탈색, 혹은 자외선이 

뜨거운 곳으로의 바캉스를 앞뒀다면 디데이 일주일 전

부터 컨디셔닝 성분이 풍부한 제품으로 기초를 다질 것. 

시술 당일 과도하게 영양감이 풍부한 제품을 사용하면 

애써 만든 컬이 풀리거나 색소가 몽땅 빠져버릴 수 있으

니 주의하자. 조급하겠지만 3일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

무차별 영양 폭격을 준비하도록!

■ 고민2: 스타일 변신은 개뿔, 꿀꿀이털 됐어요!

미용실 문을 나설 때

까지만 해도 기분이 

좋았다. 찰랑찰랑 윤

기도 흐르는 것 같고, 

컬의 탄력이나 볼륨

감도 마음에 들었다. 

아 컬이나 컬러링으로 

호기롭게 스타일 변신

을 꿈꿨지만, 시술 후 

처음 머리를 감을 때부터 현실 자각이 시작된다. 손가락

을 머리카락 사이에 넣는 순간 평소와 다름을 직시하게 

되는 것. 내가 알던 그 느낌이 아닌, 흡사 꿀꿀이털처럼 

빳빳하고 거친 머리카락을 촉감으로 접하고 나면 실시

간 멘탈 붕괴가 오게 마련!

 

 CHECK 1-매일 하는 샴푸 바꾸기

여름에는 특히 샴푸 후 개운한 맛이 있는 세정력 강한 

샴푸를 찾게 된다. 여기서부터 잘못됐다. 가뜩이나 유·

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쉬운 계절에 헤어 시술까지 했으

니 모발은 거의 면역력 제로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공격

을 받은 격이다. 탈탈 털린 모발을 위해 영양감이 뚝뚝 

떨어지는 샴푸를 준비하자. 

헤어 팩이나 트리트먼트를 곁들인다면 링거를 맞은 듯 

회복 시간을 훌쩍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.

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헤어 케어의 골든타임도 상기

하자.

 CHECK 2-전문가 손 빌리기

팩이며 마스크며 아무리 좋다는 제품을 퍼부어도 차

도가 없다면 홈 케어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태일 수 있다. 

모발은 물론 두피까지 전방위적 케어가 시급하다. 스케

일링과 지압, 헬륨 테라피 그리고 재생 레이저까지 이어

지는 헤드 스파를 통해 두피 상태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 

급선무다.  시술 후 탈모까지 나타난 최악의 경우라면 메

조테라피, 즉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.

■ 고민3: 열 기기만 쓰고 나면 머리카락이 부스러져요!

이미 상할 대로 상한 

손상모에 열 자극은 

치명적! 여기서 열 자

극이란 드라이어, 열

펌, 고데기, 뜨거운 자

외선, 심지어 두피 열

까지 모두 포함된다. 

모발이 바스락거릴 

정도라면 머리카락 

속은 대롱처럼 텅 빈 상태라 봐도 된다.

안타깝지만 케어로 회복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라 

잘라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. 만약 손상된 모발 끝

을 자르지 않고 버티며 계속해서 자극을 가하면 머리카

락 끝이 점점 더 갈라져 가시 뻗는 아메바처럼 두피 쪽

으로 타고 올라오게 될 것이다. 무조건 잘라낸 뒤 열 기

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. 

곧 죽어도 스타일은 포기할 수 없다면‘저온’,‘코팅’ 

2가지만 기억하자. 열 기기를 사용할 때는 150°C 이하

의 온도로 조절하고, 사용하기 전에 오일이나 크림을 발

라 미리 방패막을 만들어주는 것!

<사진=shutterstock>

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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